
에이즈감염인이 되면 걱정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 

명에 대한 미련만은 아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 이에 못지않다.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주변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지 않을까, 

또 성생활은 어떻게 할까.

에이즈감염이 

성생활의 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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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에는 섹스에 대한 욕구 감소로 성적활동 둔화

• 감염이 성생활의 정지를의미하지는 않아

• 상대방어게 감염 알리고 콘돔 사용하면 법적 문제 없어

• 자긍심과 성에 대한 건강한의식 회복이 시급

• 의도적인 전파행위는 극히 드물어

• 감염인과 함께 비감염인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성행위 필요 

대부분의 감염인들이 감염진단을 받고 나면 초기에는 섹 

스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전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성적 활동이 중단되거나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생활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완 나이 

트 스탠드(one ni아it stand)와 같은 잘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교와 같은 위험한 성관계는 거의 중단하 

게 된다.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감염인들의 약 20%는 성 

생활을 완전히 중단하였고 콘돔을 사용하는 안전한 성으 

로 전환한 경우가 65%, 다소 위험한 성관계를 지속한 경 

우는 1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감염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절제생활 

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된다. 왜냐하면 

에이즈 감염인 대부분은 성적으로 왕성한 젊은 층(20-30 

대)이 대부분이고 또한 과거에 비해 에이즈 약의 발달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염이 되었다고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으며 감염은 성생활의 끝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많은 감염인들이 감염이후에도 성생활을 지속하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 감염이후에도 성은 계속될 수 있 

으며 다만 변화가 필요할 뿐이다.

성생활은 지속하되 안전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전파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잘 모르는 여러 사람과의 성관계를 

피하고 성관계 전에 감염사실을 알리고 애무, 자위행위, 

콘돔 등의 방법으로 감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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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생활은 지속하는 감염인들은 우울증과 좌절감을 덜 느끼고 있으며 

사랑받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어 오히려 의도적 전파행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복수심과 같은 반감이 적다.

감염사실을 알리기 힘들 경우 성관계 시 반드시 콘돔 

을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9조）에 의하면 

예방조치（콘돔사용）가 없이 비감염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감염여부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25조）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예방법 상 전 

파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돔 

등을 사용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 

고 있다.

감염인들은 감염이후에 성에 대해 혐오감이나 두려움 

을 갖게 되고 낮은 자긍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위축시키 

는 경우가 많으나 자긍심과 성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빨 

리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염인들의 성은 단순한 성적 만족이상의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성생활은 지속하는 

감염인들은 우울증과 좌절감을 덜 

느끼고 있으며 사랑받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어 

오히려 의도적 전파행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복수심과 같은 반감이 

적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심리는 삶 

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어 건강상태 

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감염인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에 

이즈에 감염시키기 위해 성관계를 

하는 경우는 현실 속에서 극히 드물다. 감염인이 비감염 

인과 예방조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비감염인이 콘돔을 사용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여수에서 감염인이면서 수많은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여 구속된 한 매춘여성의 경우, 약 반 정도의 남자들이 

콘돔을 사용하라고 하여도 사용하기를 거부하였다고 한 

다.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미국의 속 

담이 있다. 다시 말하면 위험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데는 

어느 한 쪽의 잘못만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감염인들이 건강한 자아를 지니고 안전한 성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비감염인들의 안전하고 책임있는 성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에이즈는 감염인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책임있는 성행위의 시험대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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